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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호 - 5�2019년 5월 14일(화)




















����������노동조합과 회사는 5월 14일(화) 오후 3시, 2019년도 단체교섭 제2차 단협/제도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정년연장 단계적 추진, 페이밴드 상한제 폐지 등 인사보수제도 전면 개선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두 시간 만에 폐회했다. ��노동조합은 먼저 “단계적 정년연장과 퇴직시점 반기 단위 변경 요구한지 20일이 넘었다”며 “정부에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관심사에 KT가 국민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나 회사는 ‘정부의 가이드 라인이 나온 후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발을 뺐다. 이어 ‘퇴직시점 반기별 단위 변경’ 요구에 대해서도 “출생 월에 따라 직원 간 유, 불리가 발생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조합, “Pay-Band 상한제 폐지 등 10년된 현 인사보수제도 전면 개선 혁신할 시기” �  회사, “공기업도 호봉 상한 있기는 마찬가지, 대외적 파급효과 고려 신중한 접근 필요”��노사는 계속해서 장기근속승진 부활, 기준급과 역량급 통합, 건강검진시 공가 처리, 대체 휴무제 폐지, 청원휴가 기간 중 휴일 제외, A직의 G직 전환, 연차휴가 촉진제 폐지 등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정회없이 두 시간 넘도록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날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는 줄곧 사회분위기 감안, 정부 가이드라인 운운하면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격”이라고 사측의 미온한 태도를 지적하며 “오늘 정부와 지자체가 노동조건을 협의해 전국 버스기사 임금타결 및 63세 정년연장을 이끌어 냈듯이, 정년연장은 곧 정부, 사회의 의지이자 추세”라고 일갈한 뒤 오후 5시경 폐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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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 정년연장은 정부정책 부합 및 KT의 숙련된 고급 인력 유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사측 : 사회적 논의 감안하나 65세까지 연장한 국내 사례 없다.





제2차 단협·제도 실무소위원회�2시간 동안 정회없이 공방..이견차 탓 주요안건 여전히 답보










